
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(회장 홍순봉)은 지난 10일 서올올림픽파크텔에서 
‘2023 IBSA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정식’을 개최했다. IBSA 
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는 IBSA(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)이 주최하는 4년주기의 시
각장애인스포츠 종합대회로 올해는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다. 세계 70개국, 약 
1,250명의 시각장애인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대한민국은 올해로 총 5회째 
선수단을 보내게 된다.

2023 IBSA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정식은 하트시각장애인체임
버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으로 그 막이 올랐다. 대한민국 선수단을 비롯, 문화체육관광
부 홍덕호 장애인체육과장, 대한장애인체육회 박종철 이천선수촌장, (재)대한민국역사
와미래 손병두 상임고문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등 주요 내빈을 포함해 
약 120명이 출정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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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, 2023 IBSA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
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정식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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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홍순봉 회장은 개식사에서 “우리 연맹은 대표단이 국제 
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며 “버밍엄 대회의 참
가는 시각장애인스포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”고 기대를 나
타냈다.

이어진 축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홍덕호 장애인체육과장은 선수로 활동했던 소회를 
밝히며 “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그 순간을 즐기기를 바란다”며 선수단을 
격려했다. 대한장애인체육회 박종철 이천선수촌장은 “대한민국 선수단은 2007년 브라
질 대회에 첫 출전한 이래 매 대회마다 발전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”며 “그간의 땀
방울이 애국가로 메아리가 되어오길 응원한다”고 말했다. 이어 (재)대한민국역사와미
래 손병두 상임고문은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역임하면서 
대회를 준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“모든 선수들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이룩하
길 바란다”며 격려를 이어나갔다.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“선수단장 이
하 대표단의 노력에 감사하며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후회 없는 성과를 이
루기를 바란다”며 축사를 마쳤다.

이번 대회의 대표단을 이끌어 갈 선수단장에 임명된 (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
회장은 출정사에서 모든 선수들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좋은 결
과를 이루어 낼 것이라며 선전을 다짐했다. 이후 출정식은 단기 수여식, 선수단 소개 
기념촬영을 마지막으로 공식행사를 종료했다.

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2023 IBSA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
회에 대한민국 선수단 62명은 골볼, 유도, 쇼다운, 볼링 총 4종목에 출전한다. 선수단
은 동 대회를 앞두고 서울, 이천선수촌, 구미 등지에서 종목별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
다. 대한민국 대표단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영식을 갖고 영국으로 출국한
다.


